부활 맞이 공동 참회 미사

2007년 3월 28,29,30 오후 8시 ~ (천주교 서대문성당)

[입당 전 해설]
하늘 아래 사는 사람 중에 죄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코엘서 7장 20절에 

“죄를 짓지 않고 선만을 행하는 의로운 인간이란 이 세상에 없다.”고 했고,

요한 1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우리는 성스러운 제사와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목욕재계의 정화예식을 가졌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었고,

정화수를 마시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정화수를 떠놓고 빌면서 깨끗한 마음과 정성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 

얼룩진 우리 영혼, 온갖 죄악으로 휘청거리는 우리 영혼의

부활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닫혀진 우리 마음을 숨김없이 하느님 앞에 펼쳐 보이고,

그분 사랑의 손길로, 용서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기움으로써,

우리의 부활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미사는 참회와 고백과 용서의 잔치입니다.

여기에 초대받았음에 감사하며

시작 성가 62번을 다 같이 부릅시다.

[화답 성가]
모든 죄악과 불의를 멀리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에 화답하며,

성가 28번을 부릅시다.

[봉헌 성가]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바칩시다.

오늘 우리의 헌금은 [                       ]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봉헌 시 성사표도 함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봉헌 성가 (      )번을 부릅시다.

[마침 성가]

성가 479번을 부르면서 부활 맞이 공동참회 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